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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가 국내 항공사 최초로 기내에서 게
임, 영상 등의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VR(가상현실) 헤드셋을 대여하
는 서비스를 31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탑승
객들은보드게임,공연,다큐멘터리,스포츠
등 200여 개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다. 진에
어는 흔들리는 기내 환경과 한정된 좌석 공
간을 고려한 콘텐츠를 탑재했다. 시범 운영
은 5월 31일까지 인천에서 다낭으로 출발하
는LJ079편을대상으로진행한다. 김재범기자

진에어, 국내 항공사 최초 기내 VR

서울의료원(원장 김민기)은 의료·금융 융
합사업인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병원’ 서
비스를 12월까지 구축한다. 서비스가 도입
되면 기존에 사람의 판단에 의하거나, 오
프라인으로 입력하고 기록했던 정보들을
자동화해 관리해 정확도를 높이고 처리시
간 및 제반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19 블록
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 중 하나로, 4월부
터 본격적으로 시스템 구축을 시작할 예정
이다. 정용운 기자

서울의료원,12월부터블록체인서비스

김명근 기자의 게임월드｜야구게임 계절이 돌아왔다

“내 손안에선이미플레이볼!”

프로야구 ‘게임’의 계절이 돌아왔다.
한국 프로야구가 23일 시즌 개막을 앞둔

가운데 모바일 야구 게임들도 새 콘텐츠를
대거 적용한 신규 버전을 잇달아 선보이며
본격적인 시장 경쟁에 나선다.

컴투스는 3D 모바일 야구 게임 ‘컴투스
프로야구 2019’의 콘텐츠 업데이트를 한
다. 10개 구단의 올해 최신 로스터 및 정보
를 그대로 게임에 반영한다. 경기장도 신
축 구장은 물론이고 기존 구장도 달라진
환경 변화까지 그대로 적용해 리얼리티를
높였다.

컴투스는 모바일 야구 매니지먼트 게임
‘컴투스프로야구 for 매니저 LIVE 2019’
역시 시즌 업데이트를 준비하고 있다. 선
수 수집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컬렉팅
미션 시스템’과 과거 영광을 추억하며 팀
의 능력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신규 아이
템 ‘메모러블’ 등 다양한 콘텐츠를 추가해
재미를 더한다.

넷마블도 모바일 야구 게임 ‘이사만루

2019’에 최근 대규모 업데이트를 단행했
다. 1990∼1993년도 LG, 해태, 롯데 우승
의 주역들이 등장하고, 선수들의 ‘사전동
작’도 추가해 사실감을 더했다. 또 이용자
가 보유한 선수를 보다 강력하게 성장 시
킬 수 있는 새 성장 시스템 ‘한계 돌파’와
게임 내 ‘관전모드’ 등 새로운 즐길거리를
추가했다. 이밖에 엔씨소프트도 한국 프로
야구를 소재로 한 모바일 야구 매니지먼트
게임 ‘프로야구 H2’에 2019 시즌 업데이트
를 실시할 계획이다.

20일 개막하는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M
LB)를 소재로 한 모바일 게임들도 신규 콘
텐츠를 추가한다. 게임빌은 ‘MLB 퍼펙트
이닝 시리즈’의 새 버전 ‘MLB 퍼펙트 이닝
2019’의 서비스를 8일 시작했다. 원하는
선수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선수 즉시 영
입’ 등 새로운 콘텐츠를 대거 추가했다. 여
기에 10강화 이상 선수를 추가 성장할 수
있는 ‘랭크업 시스템’과 선수와 컬러 매칭
을 통해 감독 또는 코치의 능력치 상승 효
과를 적용하는 ‘스태프 시스템’도 새로 선
보였다. 컴투스도 ‘MLB 9이닝스’의 새 버
전 ‘MLB 9이닝스19’를 선보일 예정이다.
메이저리그 30개 구단의 로스터와 정보를
올해 시즌 오픈에 맞춘 최신 내용으로 반
영한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컴투스프로야구’새구장등업데이트
꺠꺠사전동작추가 ‘이사만루’ 사실감업
꺠꺠게임빌 ‘MLB퍼펙트이닝’은새버전

인기 모바일 야구 게임들이 한국 프로야구와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 개막에 맞춰 신규 버전을 잇달아 선보
이며 경쟁에 나섰다. (위부터)컴투스의 ‘컴투스프로야구 for 매니저 LIVE 2019’와 넷마블의 ‘이사만루
2019’,게임빌의 ‘MLB 퍼펙트 이닝 2019’. 사진제공(출처)｜컴투스·넷마블·구글플레이

KT는 19일 SBS ‘생방송 모닝와이드’
3부를 통해 5G 네트워크를 활용한 UHD
생방송을 최초로 공개한다.

5G 네트워크 기반의 UHD 생중계는 K
T의 ‘기업전용5G’ 서비스와 ‘5G MNG’(방
송용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무선 네트워
크로 전송하는 방식) 장비를 활용한다. 현
재 방송사들은 중계차량이 들어가기 어려
운 지역에서는 평균 5개에서 11개의 유심
이 장착된 LTE MNG 장비를 사용해 중계
방송을 진행한다.

5G MNG는 5G 유심 한 개만으로 초고
화질 영상 전송이 가능하다. LTE MNG와
달리 기업전용5G가 적용된 5G MNG는 일
반망과 분리된 방송사 전용 5G 네트워크
를 통해 UHD 영상의 지연을 최소화해 전
송하는 것이 특징이다. 김명근 기자

KT, 5G 기반 UHD 생방송 시대 연다
오늘 ‘생방송 모닝와이드’서 첫 공개

편집｜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SK텔레콤이 5G 통신망에 양자암호통
신 기술을 도입한다.

양자암호통신은 ‘양자’(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물리량의 최소 단위)의 특성을 이
용해 송신자와 수신자만이 해독할 수 있
는 암호키를 만들어 도청을 막는 통신 기
술이다. 현존하는 보안기술 가운데 가장
안전한 통신암호화 방식으로 평가 받고
있다.

SK텔레콤은 우선 이달부터 5G 가입자
인증 서버에 IDQ사의 양자난수생성기(Q
RNG)를 적용했다. 양자난수생성기는 양
자의 특성을 이용해 패턴 분석 자체가 불
가능한 무작위 숫자를 만드는 장치로 통신
네트워크를 통한 해킹의 위험을 원천 봉쇄
한다. SK텔레콤은 4월 중 LTE망까지 양
자암호통신 기술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김명근 기자

SKT, 5G통신망에양자암호통신도입
이달부터 5G가입자 인증서버에 적용


